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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

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k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로부터 두 차례

불청구된 것에 대해 사유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불청구 사유를 분석해서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며 "기록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찰 의견을 존중해 검토한 뒤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는 분리 송치를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법리 검토를 하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고 있

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 된 부분부터 종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법리 검토가 끝나야 다음 단계(신병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억원대 금품수수·횡령 등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수사는 법리 검토 단계다.

박 청장은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법리 검토까지 왔다"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 있어 그 사건과 함께 종결할 것인지, 기존 수사를 먼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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